
한국 함평중학교 ‘역사 클럽’ 3 학년 학생들로부터의 편지에 대하여 

 

 ‘역사 클럽’ 소속인 3 명의 학생들이 시마네현의 중학교 지리 교사들에게 보내온 

편지에는 ‘최근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서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 ‘일본정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가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여 가장 먼저 

점령한 땅이 이 독도입니다’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근대이전에도 독도가 

일본영토이었다고 억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그 근거로 

‘근대 이전의 많은 문서와 지도에서는 일본정부가 발간한 문서는 지도조차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선생님들은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일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본정부가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편지의 끝을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여 상호협력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라는 말로 맺고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바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주장 그 자체이며 

‘거짓 주장’, ‘잘못된 사실’, ‘억지로 주장’,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것이다. 제발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된 일한 양국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침착하게 비교 검토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시마네현에서는 이미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된 독자적인 교재와 자료 및 

사료(史料)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서 시마네현의 모든 학교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동 및 학생들의 성장단계를 

배려하면서 일한 양국의 주장과 그 근거에도 언급하면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관계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육성하는 데 일조가 되는 것’을 바라며 

“영토에 관한 교육 핸드북”을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번의 한국의 중학생들의 편지는 시마네현 중학교 교사에게 보내온 것이었지만 



일본의 중학생들도 독선에 빠지지 않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일한 양국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교류를 심화하여 ‘상호협력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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